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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하루의 시작, 천원의 아침밥이 
산단 근로자를 만납니다.

  - 총 20개소 신청 중 16곳 선정(단체형 5곳, 개별형 11곳)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2025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에 전국에서 20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최종 1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근로자가 1천원 부담하면 정부가 2

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와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와 기업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바, 10월에 시작되는 파일럿 사업의 

일정상 기업들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번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16개소는 단체형 5개소, 개별형 11개소로 

운영되며, 이 중 10개소는 기존에 조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곳이다.

   * 단체형 : 산단 입주기업 협의회를 통해 공동식당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주체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개별형 : 식수인원 관리, 정산 등 조식 운영 관리가 가능한 자체 개별 입주기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선정된 기업·협의체 소속 근로자는 자부담 1천원으로 기업 구내식당 또는 

공동식당, 주문배달 등을 통해 오늘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조식을 제공

받게 된다.



< 농식품부장관 주재 현장간담회 중 산단 근로자 발언 내용 일부(9.18) >

(○○○ (주)농업회사법인 소속 근로자) 제가 워킹맘이라 그런지 하루 중 아침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대에요. 아침에 아이 밥을 챙겨주면 정작 저는 밥을 챙겨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국가에서 저희 조식을 신경 써 주신다고 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그간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높은 현장 호응을 

얻어 왔다. 올해는 이를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파일럿 사업을 실시

하는 것으로, 현장 여건상 아침 식사가 취약한 산단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과 함께 쌀 소비 확대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이번 파일럿 사업을 통해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내년부터 3년간('26~'28)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 

이라며, “근로자의 든든한 아침밥 문화가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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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형 : 산단 입주기업 협의회를 통해 공동식당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주체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개별형 : 식수인원 관리, 정산 등 조식 운영 관리가 가능한 자체 개별 입주기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연번 지역 기업/단체명 운영유형

1 강원 ㈜케이메디켐 개별형

2 경기 나비텍스타일 개별형

3 경기 디엑스솔루션 개별형

4 경기 ㈜파코엔지니어링 개별형

5 충남 아산시득산농공단지협의회 단체형

6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협의회 단체형

7 전북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단체형

8 전북 캐스코(주) 개별형

9 전북 ㈜풀무원다논 개별형

10 전북 대륜산업(주) 개별형

11 전북 유한회사 주밀금속 개별형

12 경북 ㈜경흥공업 개별형

13 경북 ㈜귀뚜라미 개별형

14 서울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 단체형

15 광주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 단체형

16 대구 ㈜S-Tech 개별형


